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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플라스틱은편리한가공성, 낮은가격, 내수성, 내산화성→ 금속, 석재, 나무등고전재료대체가능

• 2020년 세계플라스틱생산량은2018년보다 800만톤 증가한3억6,700만 톤

• 별다른조치가없다면 2015년 대비 2030~2035년에는 2배, 2050년에는 3배증가추정

• 99% 화석연료로만들어지는플라스틱은석유및가스추출∙정체, 분해, 소각전단계에서탄소배출

• 플라스틱수명전주기에걸쳐배출되는탄소량은500MW 석탄화력발전소200개의 탄소배출량

(2019년기준플라스틱총생산량기준)

01 생산 5초, 사용 5분, 분해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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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02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 가정, 산업등에서발생하는총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은매년증가추세

• 코로나19 영향으로플라스틱폐기물문제가더욱악화

• 사회적거리두기강화, 비대면(언택트) 문화정착→ 온라인쇼핑/택배, 배달음식주문증가

⇒ 플라스틱및일회용품사용량폭발적증가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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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국의플라스틱폐기물에대한수입중단조치로폐기물대란발생

• 특히중국으로의수출은2017년 22,097톤 → 2018년 1,774톤 (92% 급감)

• 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나수출량은감소되어폐기물적체량증가

→  재활용, 새활용등환경오염을유발하지않는선에서처리필요

적체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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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04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대처방안

• UN이권장하는지속가능한폐기물관리 (Waste Sustainable Management) 위계

→  사용량저감 (Reduce)

→  라벨프리, 무색페트병등

→  다회용, 중고마켓

→  + 새활용 (Up-cycling)

→  고형연료(SRF), 열분해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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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조05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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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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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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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조05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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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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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순환경제사회로본격전환을위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의개정

- 순환경제로의전환을뒷받침하기위하여기존폐기물에발생억제, 순환이용및처분에

초점을두고있는「자원순환기본법」을「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개정

- 생산〮소비〮유통등전과정에서자원의효율적이용과폐기물발생억제, 순환이용촉진도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 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 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 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재생 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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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조05

17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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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잘 하는 나라?

• 통계상한국은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중독일에이어두번째로재활용을잘하는나라

( 독일65%, 한국59% 기록, 2015년 기준)

• 그러나이는통계상자료일뿐, 국내재활용현실과는거리가먼수치

• 정부가발표한통계에따르면, 분리배출된플라스틱폐기물은 100% 재활용되는것으로표현

- 그러나선별과정에서만재활용이불가능한잔재물약40% 발생 (이물질이묻어있는등)

- 재활용분리배출량의 70%를처리하는민간업체자료는파악조차어려움

정부가파악하고있는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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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플라스틱 폐기물의 저조한 재활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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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① 분리배출과생산과정상의문제

- 이물질이묻어재활용이불가한폐기물은재가공이아예불가능하여소각또는매립

→ 이를선별해내기위한인력과비용이많이소요됨

- 재활용을고려하지않은생산방식으로저조한수거율 (ex : 유색페트병등)

② 제도와수거구조상의문제

-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재활용분담금이출고량의60~80% 수준에불과

→ 재활용업체는판매가가떨어지면수익을내기어려워폐기물수거자체를거부

- 대부분아파트는민간수거업체와처리계약, 그러나민간업체는재활용폐기물가격에민감

- 유가하락시, 플라스틱신재원료단가하락으로재활용원료수요감소

③ 매립, 소각의어려움

- 재활용되지못하는폐기물은소각또는매립되나, 해마다폐기물처리비용이늘어처리업체부담

- 재활용처리시설에대한환경규제로시설증설의어려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저조한 재활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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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구분 내용

물질 재활용
(Material Recycle)

•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이물질이 묻어 더러운
플라스틱을 세척, 가공하여 재생원료(펠렛)로 재활용 하는 방식

• 플라스틱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가공해 다시 플라스틱으로 생산

화학적 재활용
(Chemical Recycle)

• 탄화수소 등의 성분으로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방식
• 열분해 및 화학 반응 공정을 통해 이루어짐
• 종류별 고도 분리 작업이나 오염된 폐기물에 대해 크게 민감하지

않아 물질 재활용보다 유리함

열적 재활용
(Termal Recycle)

•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이기 때문에 발열량이 커 연료화 가능
• 폐기물에서 가연물을 선별해 제조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 RDF(Refuse Derived Fuel) – 일반 생활폐기물 대상
* RPF (Refuse Plastic Fuel) – 플라스틱 폐기물, 목재와 같은 산업폐기물

• 그동안 재활용이 불가능 했던 식품봉지 등 필름류 재활용 가능하나,
소각 시 유해 배출물 발생 가능성으로 기술적 보완 필요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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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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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활용원료적용

Copyright 2022. KiseokLee All rights reserved.

01 원료 특성 분석

• 폐합성수지제품화를위한사전원료특성비교분석→ 제품화가능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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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활용원료적용

Copyright 2022. KiseokLee All rights reserved.

02 재활용 원료 적용 시 고려사항

• 낮은 용융 흐름도

- 신재, 재생HDPE 대비용융물유동성저하

- 미세한구조를가진설비의제작은어려움

⇒ 일정두께이상으로제품제작필요

• 낮은 인장강도

- 신재, 재생HDPE 대비절반수준

- 주로기계적강도가낮은 LLDPE로구성, 소재에따른강도의차이발생

⇒ 제품제작시, 인장력이요구되는제품제외

• 낮은 내충격성

- 신재 : 크랙없이내충격성유지 (50cm)

- 재생 : 크랙발생 (50cm) , 폐합성수지 : 크랙발생(30cm) → 내충격성저하

⇒ 제품두께를증가시켜내충격성보완설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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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사이클링공정개선

Copyright 2022. KiseokLee All rights reserved.

폐합성수지 업사이클링 공정 개선01

31



Ⅲ. 업사이클링공정개선

Copyright 2022. KiseokLee All rights reserved.

•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용융율 저하

- 선별과정을거쳐도비닐류외이물질혼재

→  음식물등으로인해폐비닐끼리뭉쳐있음⇒ 분리필요

- 비중이다른폐합성수지가단일조건(온도등)에서용융

→  일부원료가충분히용융되지않고뭉쳐있는문제발생⇒ 재용융필요

02 기존 공정의 문제점

기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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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차 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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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차 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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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사이클링공정개선

Copyright 2022. KiseokLee All rights reserved.

04 1차 공정 개선 이후 추가 문제점 도출

① 혼합된폐합성수지를분리하지않으면성분간의상용성으로인하여물성및품질저하

→  폐합성수지재활용율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동일한종류(재질)의합성수지선별이중요

② 기존건조장치에있어세척및헹굼과정을거쳤다고하여도폐합성수지는여전히먼지를내포

③ 열풍으로건조된폐합성수지를꺼내기위해서는열풍공급을멈추고폐합성수지를꺼내야함

→  열풍공급탱크에잔류하고있는비산먼지등에의해작업자에악영향을끼치고환경오염유발

④ 세척한폐합성수지를용융시키는과정에서수분이건조되지않고공급되어많은수분가스가

발생하여정상적으로믹싱되지않음

세척공정에서 필요한 용수를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재이용하여 사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하여 오염원을 최소화 하고, 

또한 공정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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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차 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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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합성수지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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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